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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단풍은아무래도명륜당의은행나무가압권이다.

어제오늘학교를오가다명륜동을들리니많은사람들이예쁜옷을입고사진을찍는다고모여있는걸보았다.

대성로를걷다보면단풍나무, 학생회관에서도서관쪽으로오르면벚나무단풍이사람을반긴다. 

퇴계인문관옥상정원에올라가면꽤넓은곳의전망을즐길수가있다.

옥상정원이애연가들이즐겨찾는곳이지만, 이곳저곳소요하며눈을돌리면온갖단풍이한눈에들어온다.

학교와주변에는단풍으로유명한곳만큼이나단풍이곱고예쁘다.

멀리단풍의명승지를찾지않더라도학교에서단풍놀이를잘할수있다.

이즈음이면졸업생들은야외수업하자고선생님에게요청해서막걸리를마시던광경을떠오를듯하다.

재학생시절봄의벚꽃은중간고사와겹치지만단풍놀이는그렇지않으므로자연의선물을즐길수가있다.

계절이사람에게주는선물을즐기면서삶을더욱풍성하게가꿀수있으면좋겠다.

“가을은꽃보다단풍”

가을하면워낙 ‘단풍’이강하게떠올라서이시절에무슨꽃이피나생각할수있다.

가을에도투구꽃, 방울꽃, 각시취처럼많은꽃이핀다.

그중에가장대표적인꽃이국화이다.

가을의대표꽃이라아예 ‘추국(秋菊)‘이라말이있을정도이다.

그밖에흔히볼수있는꽃으로코스모스와구절초가있다.

국화는땅의곳곳에도피어있지만, 거리의다양한모습의화단에심겨서가을의풍경을느끼게한다.

코스모스는원래길양옆에많이피지만요즘정원을아름답게꾸미고있다.

구절초는햇빛이잘드는비탈진곳에피는데비천당의오른쪽비탈에다복하게피어있다.

첫머리에말했듯이가을은꽃보다단풍이더돋보인다.

이때문에사람들은봄에꽃구경을한다고하듯이가을에단풍놀이또는단풍구경을간다고한다.

단풍을구경하는사람의옷도울긋불긋하다.

산에도단풍이한창이고사람에도단풍이한창인셈이다.


